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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여성암환우의 가발착용이 두피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향 후 암 환우들을 위한 가발 

제작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증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성암 환우의 탈모용 가발 착용이 두피 

가려움증에 미치는 영향은 가발착용 시 여러 가지 불편요소가 클수록 가려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발착

용의 밀착성과 땀 분비, 심리적 위축성은 두피 가려움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암 

환우의 탈모용 가발 착용이 두피 트러블 유발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가발의 탈착 시 불편 여부와 심리적 위축감이 

높을 경우 두피 트러블을 유발시키는데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가발 탈착 시 밀착성과 땀 분비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여성암 환우의 탈모용 가발 작용이 두피가려움과 트러블을 

유발시킴에 있어 단순한 밀착여부와 땀 분비만으로 두피질환을 유발하지 않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심적으로 고통 받는 여성 암 환우들을 위한 편리하고 우수한 가발 제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주제어 : 여성암환우, 가발착용, 두피질환, 두피 트러블, 가발 밀착성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look into the effects of wig wearing on scalp disorders in female 

patients with cancer. To achieve this, a survey was empirically carried out to female patients with cancer. 

The findings are as follows. The effect of wig wearing for hair loss on scalp itching in female patients 

with cancer showed that larger inconvenient factors did not cause the itch when wearing wig. And the 

adhesion, perspiration and psychological shrinking of wig wearing did not directly spark the scalp itch. The 

effect of wig wearing for hair loss on scalp trouble in female patients with cancer showed that higher 

inconvenient status and psychological shrinking significantly caused scalp trouble when removing wig, 

while the adhesion and perspiration did not directly correlated with scalp trouble when removing wig. As 

for the findings, it suggests that the simple adhesive status and perspiration do not just cause scalp 

disorders in that wig wearing for hair loss causes the scalp itch and trouble in female patients with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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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인의 질병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암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26만7700명 

중 28.6%가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에 해당하였다. 이처

럼 해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욱 증가하고 우리나

라  평균 기대수명 82.4세까지 사는 동안 국민 3명 중 1명

은 암 발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암 

진단이 곧 사망을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의학기술

의 발달로 암 조기 진단과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암 진단

을 받느 후 5년 이상의 생존자가 69.4%에 달하였다. 하지

만 여전히 이를 뒷받침 할 현실적 조건들이 충분하지 못

해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1]. 암 진단 후 치

료 과정에서, 심리적인 불안감과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

게 되는데 항암 치료 중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

가 바로 탈모현상이다. 항암치료 기간 중 탈모가 발생하

는 경우는 65%에 달하고, 특히 대부분의 여성 환자들은 

항암 치료기간 중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일 중 하나가 바

로 탈모이다. 심지어 8%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탈모에 대

한 두려움인하여 치료를 포기하기도 한다[2]. 특히 탈모

는 항암치료 중인 환자들에게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는 암 치료에 주로 쓰이는 대표적 약물인 독소루비신, 에

피루비신,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등이 탈모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3].  항암치료 시작 1년 후 모발이 정상화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는 항암치료로 인한 모낭세

포의 손상이 심해 수년이 지나도록 머리카락이 나지 않

는 경우도 있다[4]. 따라서 일부 환자들은 가발을 사용해 

이시기를 보다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시간을 보내려고 시

도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나와 있는 가발들은 사용상 

기능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호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밀착의 제한과 탈부착의 불편성, 잦은 땀 분비

와 착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또한 암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한 

연구에[5].[6]치중 되어 있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암환

자의 탈모현상에 따른 가발착용의 기능적 요인과 두피질

환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에 맞는 가발의 제

작 보급을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암요법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하여 탈모 질환을 겪고 

있는 여성 암 환우들이 가발을 착용했을 때 느끼는 불편 

사항들에 대하여 조사, 연구를 하여 차후 개선 방안에 대

하여 논함으로써 탈모용 가발 제작 시 필요한 기초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탈모의 정의

탈모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

이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머리털

이 빠지는 현상을 말한다[7].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보편

적으로 5만∼7만개 정도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 휴

지기의 모발 수는 전체 모발의 약 10%를 차지하며 휴지

기의 기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약 3개월 정도이다. 이를 

감안하여 계산하게 되면 휴지기 모발 10%는 50,000∼

70,000개, 휴지기 기간은 대략 3개월이니 50,000∼70,000

개/100일=50∼70개 즉 하루에 약 50∼70개까지의 머리카

락이 빠지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며 100개 이상 빠지면 

탈모증을 의심하는 것이 맞다[8]. 

2. 탈모현상과 가발

일반적으로 사람은 심신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인체자

체의 정산적인 방어 기작으로 신체 내외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적당히 제거할 수 있으나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면 자아의 방어 기제의 문제가 발생되면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유발하고 특정 정신장애

가 악화되기도 하며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여 신체적 질

병의 발병 및 경과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9].

가발 착용은 빠진 모발을 대신하여 최대한 자연스러

운 자신의 모습을 비교적 단시간에 연출할 수 있다. 또한 

탈모가 아닌 경우에도 많은 여성들이 노화 발생 후 유행

이나 멋을 내기 위해 이용하기도 한다. 탈모용 가발에는 

전두용과 부분 가발 (toupee)이 있다. 전두용 가발(wig)

은 암 치료 환자나 전체적으로 숱이 적은 고객이나 다발

성 탈모나 흰머리로 인해 많이 착용하며 여성 탈모고객

들이 주로 사용하는 가발이다[10]. 탈모용 부분가발은 주

로 남성탈모고객이나 이용하며 여성탈모고객이 많이 증

가하는 하는 추세이다. 탈모용 고객은 패션용 가발고객

과는 달리 가발 착용 시 가발 표시가 나지 않아야 되며 

완벽한 자신의 모발처럼 자연스럽게 보이기를 원하며 착

용시간이 긴만큼 가벼워야 하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11],[12].

3. 연구 방법 

3.1 연구 모형 및 가설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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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으로 탈모가 진행 

중인 여성암환자의 가발착용이 두피질환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함으로써 탈모여성 암환자의 두피질환 개선 방안

을 가발코디네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이다. 아

래와 같은 설계모형을[Fig. 1]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위의 설정된 모형을 바탕으로 검정할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여성 암환우들의 탈모용 가발 착용은 두피 가려움

증을 유발할 것이다.

H1-1: 여성 암환우들의 탈모용 가발의 밀착성은 두피 

가려움증을 유발할 것이다.

H1-2: 여성 암환우들의 탈모용 가발의 불편성은 두피 

가려움증을 유발할 것이다.

H1-3: 여성 암환우들의 탈모용 가발착용에 따른 땀 

분비는 두피 가려움증을 유발할 것이다.

H1-4: 여성 암환우들의 탈모용 가발착용에 따른 심리

적 위축감은 두피 가려움증을 유발할 것이다.

H2: 여성 암환우들의 탈모용 가발 착용은 두피 트러블

을 유발할 것이다.

H2-1: 여성 암환우들의 탈모용 가발의 밀착성은 두피 

트러블을 유발할 것이다.

H2-2: 여성 암환우들의 탈모용 가발의 불편성은 두피 

트러블을 유발할 것이다.

H2-3: 여성 암환우들의 탈모용 가발착용에 따른 땀 

분비는 두피 트러블을 유발할 것이다.

H1-4: 여성 암환우들의 탈모용 가발착용에 따른 심리

적 위축감은 두피 트러블을 유발할 것이다.

 3.2 연구 대상 및 자료조사

조사대상자는 탈모가 시작된 국내 여성 암환자로 가

발전문회사인 E회사로부터 기능성 가발(여성 암환자 전

용 암환자를 위한 특허 가발)을 구매하여 1개월 이상 착

용 한 120명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2

월 30일까지 직접작성 설문방법으로 조사하였다. E가발

회사는 국내유일 암환자를 위한 가발의 특허를 보유한 

암환자용 가발전문 회사이다. 

설문 구성은 기존 조사된 문헌자료에서 제시된 여성 

암환자의 다양한 특성과 가발 착용과 관련된 주요영향 

요인들을 선별하여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 7문항, 암환자의 건강행태 5문항, 가발착

용요인, 밀착성, 불편성, 땀 분비, 심리적위축감 4요인 각

4문씩 16문항, 두피질환 요인을 간지럼증, 트러블 각4문

항씩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암환자 수준 분석은 삶의 질

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측정할 수 있는 암환자 스트레

스 요인을 분석하고자, 선행연구에서[13],[14] 개발한 문

항을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암환자의 건강행태 관

한 문항으로 5점 순서 척도화 하여 구성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design.

3.3 자료 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

과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 21.0 통계 패

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발 착용행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

하였고, 변인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발착용 인

식과 효능감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비교 분석인 t-test

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은 Duncan을 활용하였다. 

셋째,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가발착용에 대한 인식과 두피질환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고자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상

태에서 독립변인을 위계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

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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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은 남성이 4명

(3.3%), 여성이 117명(96.7%)로 나타났고 연령대는 20대 

이하가 5명(4.1%), 30대가 22명(18.2%), 40대가 43명

(35.5%), 50대가 38명(31.4%), 60세 이상이 13명(10.7%)

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졸이 68명(56.7%), 대학 재학

중이 12명(10%), 대졸이 35명(29.2%), 대학원 재학중이 2

명(1.7%), 대학원졸이 3명(2.5%)였으며 직업은 사무직이 

14명(12.3%), 서비스직이 21명(18.4%), 생산직 5명(4.4%), 

농어업 6명(5.3%), 전업주부가 68명(59.6%)로 나타났다. 

연봉은 1000만원 미만이 11명(9.7%), 1000-2000만원이 

24명(21.2%), 2000-3000만원이 50명(44.2%), 3000-5000

만원이 25명(22.1%), 5000만원 이상 3명(2.7%)로 나타났

고 항암 치료 후 탈모를 인지하게 된 시기는 항암제 또는 

방사선 치료 1회 직후가 61명(52.1%),  항암제 또는 방사

선 치료 2회 후가 28명(23.9%), 항암제 또는 방사선 치료 

3회 후가 19명(16.2%),  항암제 또는 방사선 치료 4회 후

가 7명(6%), 항암제 또는 방사선 치료 5회 이상 후가 2명

(1.7%)로 나타났으며 항암제 또는 방사선 치료 후 모발 

외 탈모가 진행되는 부위는 눈썹(미모)가 61명(5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모 42명(38%), 겨드랑이 털(액

모)35명(29%), 속눈썹(첨모) 9명(7.4%), 코털(비모) 5명

(4.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발을 착용하는 암 환우들의 거의 대부분

이 여성이며 연령대는 40대에서 50대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종학력이 고졸자가 절반 이상의 비

율을 차지했고 직업군은 전업주부가 59.6%로 절반 이상

을 차지하였다. 항암 치료 후 탈모를 인지하게 된 시기는 

항암제 또는 방사선 치료 1회 직후 바로 인지하는 경우가 

52.1%로 절반가량을 차지하였으며 2회, 3회 안에 거의 

대부분 인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암제나 방사

선 치료로 인한 모발 외 탈모가 진행되는 부위로는 눈썹

(미모)가 121명중 75명(62%)로 가장 많았고 음모(38%)

와 겨드랑이 털(29%)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활용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문항의 구성 타당도

를 나타내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를 검증

하기 위해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_a 계수를 

산출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로는 Cronbach_a 값이 편

리성(.602), 외모(.750), 조화성(.712), 두피트러블(.649), 

밀착성(.646)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4.2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가설의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개념 변인

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

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이란 회귀분석에 앞서 상호 변

수 간의 쌍방향적 관계를 미리 살펴봄으로써 상관관계 

계수가 +1.0에 가까우면 양의 상관관계, -1.0에 가까울수

록 음의 상관관계가 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분석결

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두피 트러블은 심리적 위

축감과 간지럼증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또 가

려움증과 불편함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가

려움은 심리적위축감과는 관계성을 보이지 않았고, 암 

환우들의 심리적 위축감은 여러 가지 가발 트러블을 유

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1> Correlation Analysis Result

Classificati

on

Wig Wearing Factor Scalp Disorder

Adhe

sion

Incon

venie

nce

Persp

iration

Psycholo

gical 

Shrinking

Itching Trouble

Adhesion 1 -.023 .127 .047 .065 .026

Inconven

ience
1 .176 -.294** -.314** -.412**

Perspirati

on
1 .060 .043 -.022

Psycholo

gical 

Shrinking

1 .228* .434**

Itching 1 .340
**

Trouble 1

**p<.01

4.3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따

른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있어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과 Durbin-Watson의 통계

량을 점검하였다. 다중공선성은 2개 이상의 독립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을 말하며 기준치는 

공차한계(tolerance) 0. 1이상,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10이하가 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며 

Durbin-Watson의 통계량은 자기상관성을 나타내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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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4에 가까

울수록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Durbin- 

Watson의 통계량 값이 0 또는 4에 가까울 경우 전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어 회귀모형이 부적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4.3.1 가설1의 검증

H1: 여성 암환우들의 탈모용 가발 착용은 두피 가려움

증을 유발할 것이다.

가설 1의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석 

모형의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 10이하, 더빈-왓슨 

통계량은 1.874로 나타나 다중공선성과 자기상관의 문제

는 없었으나 모형의 설명력(수정된R²)은 R²=13.0(10.0)%

로 다소 낮게 나타났고 모형의 F값이 4.319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p<0.05). 독립변수 중 영향력이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난 변수는 불편성(β=0.293)로 나타났고(p<0.05), 

밀착성과 땀 분비, 심리적 위축감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p>0.05).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성 암 환우들의 가발 이용에 있

어 불편함을 많이 느낄수록 두피 가려움증이 증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설 1-2가 지지되었고, 가설

1-1, 1-3, 1-4는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가설1은 부분적으

로 채택되었다<Table 2>.

<Table 2> Hypothesis 1 Test Result

Factor

Nonstandardize

d Coefficient Standa

rdized 

Coeffic

ient β

t

Signifi

cance 

Proba

bility

Collinearity 

Statistics

B

Stan

dard 

Error

Toler

ance
VIF

(Const

ant)
3.385 .516 6.553 .000

Adhe

sion
.048 .101 .042 .480 .632 .981 1.019

Inco

nveni

ence

.262 .083 .293 3.153 .002 .875 1.142

Pers

pirati

on

.088 .106 .074 .829 .409 .940 1.063

Psyc

holo

gical 

Shrin

king

.095 .064 .136 1.481 .141 .900 1.111

R²= .130  Modified R²= .100  F=4.319(p=.003)  Durbin-Watson=1.874

*
p≤0.05, 

**
p≤0.01 ,

***
p≤0.001

4.3.2 가설2의 검증

H2: 여성 암 환우들의 탈모용 가발 착용은 두피 트러

블을 유발할 것이다.

가설 1의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석 

모형의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 10이하, 더빈-왓슨 

통계량은 1.904로 나타나 다중공선성과 자기상관의 문제

는 없었으나 모형의 설명력(수정된R²)은 R²=28.0(25.5)%

로 다소 낮게 나타났고 모형의 F값이 11.169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p<0.05). 독립변수 중 영향력이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난 변수는 불편성(β=0.317)과 심리적 위축감(β

=0.341)으로 나타났고(p<.05), 밀착성과 땀 분비는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성 암 환우들이 가발 이용에 있

어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될수록 두피 

트러블이 증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설 2-2

와 2-4가 지지되었고, 가설2-1, 2-3은 기각되어 최종적으

로 가설2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Table 3>. 다수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암 환우들은 암이라는 질병자체

로 인한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더구나 항암치료

를 시작하게 되면 외관상의 탈모뿐 아니라 신체적, 생리

적, 여러 가지 고통을 동반하게 된다. 이에 여성 환우들은 

탈모라는 심리적 위축까지 맛보게 되는 것이다. 장미희

(2008)[2]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가발 착용 전 후 환자들

Factor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

dized 

Coeffici

ent β

t

Signific

ance 

Probabil

ity

Collinearity 

Statistics

B

Standa

rd 

Error

Toler

ance
VIF

(Consta

nt)
2.866 .474 6.049 .000

Adhe

sion
.002 .092 .002 .020 .984 .981 1.019

Incon

venie

nce

.286 .076 .317 3.750 .000 .875 1.142

Persp

iration
.011 .098 .009 .115 .909 .940 1.063

Psyc

hologi

cal 

Shrin

king

.240 .059 .341 4.082 .000 .900 1.111

R²= .280  Modified R²= .255  F=11.169(p<.001)  Durbin-Watson=1.904

*p≤0.05, **p≤0.01 ,***p≤0.001

<Table 3> Hypothesis 2 Tes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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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아존중감과 자신에 대한 애착, 심리적 욕구가 매우 

긍정적으로 상승한다고 하였고, 유방암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이인정(2002)[15]의 연구보고에서도 환자들이 신

체적 문제로 인하여 정신적, 심리적으로 받는 고통을 보

형물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

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심리적 위축이 두피트러블 유

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이상의 결과를 보면 여성암 환우의 탈모용 가발 착용

이 두피 가려움증에 미치는 영향은 가발착용 시 불편요

소가 클수록 가려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발

착용의 밀착성과 땀 분비, 심리적 위축성은 두피 가려움

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암 환우의 탈모용 가발 착용이 두피 트러블 유발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가발의 탈착 시 불편 여부와 심리적 

위축감이 높을 경우 두피 트러블을 유발시키는데 유의적

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가발 탈착 시 밀착성과 땀 분비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이 같

은 결과는 여성암 환우의 탈모용 가발 작용이 두피가려

움과 트러블을 유발시킴에 있어 단순한 밀착여부와 땀 

분비만으로 두피질환을 유발하지 않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존 왜곡된 인식과 함께 가발 이용자의 

용도별 목적과 활용이 다양해진 점에서 제품의 질 또한 

그만큼 산업 성장과 함께 향상되었음을 의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탈모용 가발은 항암치료로 인하여 탈모나 흰머리 발

생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되는 환자들의 심리적으로 위축

으로부터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다. 본 논문과 같은 연구 

자료의 결과가 암 환우들을 위한 이상적인 가발을 개발

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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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 숭실대학교 화학공

학과(공학박사)

•2015년 9월 1일 ～ 현재 : 숭실대

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E-mail : dbstn912@naver.com

 <관심분야> : 화장품성분, 피부노화


